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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피아니스트 임윤찬(19)이 스승인 피아니스

트 손민수 한예종 교수가 이번 가을 학기 교

수로 부임하는 보스톤 소재 뉴잉글랜드 컨서

버토리(NEC)에서 공부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9일 임윤찬의

뉴욕필하모닉 협연(10~12일) 일정을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2학년

에 재학 중인 임윤찬이 이번 가을 손민수 교

수가 있는 NEC로 편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 한국 언론에 따르면 임윤찬의 소속사 목프

로덕션도 이를 확인했다

NYT는 "손 교수가 처음엔 압박감을 걱정

해 임윤찬의 콩쿠르 출전을 권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4년마다 열리던 반 클

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가 연기되면서 공

연을 한다는 생각으로 출전해 보라고 권했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윤찬의 10대 시절

연주를 세계가 들을 필요

임윤찬, 스승 손민수 따라
올 가을 보스톤 NEC로 

▶▶3면으로 계속

보스톤에 온 이낙연 전 총리, "대한민국 위기 봉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

대한민국이 경험해 보지 않은 위기에 봉착했

다.” 20일 MIT 학생회 토담이 주최한 강연회

에 참석차 보스톤을 방문한 이낙연 전 총리는

대한민국의 현 상태를 그렇게 진단했다. 지난

1년간 한국의 국제정세 연구에 몰두했던 그의

평가다. 

난데 없는 위기론이냐고 되물을 수 있다. 한

국의 현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는 경우 하나

둘씩 문제가 발견된다. 수출한국의 무역적자

가 심상치 않다.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

교수는 “대한민국의 심장이 식어가고 있다

”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국의 수출은 지난해 ▶▶6면으로 계속

탈냉전 끝난 지금 경제적 안보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 
현재 상황에 책임의식 짓눌려,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 다할 터 
귀국 앞두고 MIT 하버드 학생모임 <토담> 강연 차 방문

MIT에서 열리는 강연차 보스톤을 방문한 이낙연 전 총리가 19일 보스톤의 웨스틴 호텔에서 보스톤코리아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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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시민협회정치인턴 6명 선발, 정치력 신장 씨앗심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기

자 = 뉴잉글랜드 시민협회가 정치인

턴기금 모금만찬을 5월 20일 포포인

츠 쉐라톤호텔(Four Points By

Sheraton)에서 개최해 6명의 정치인

턴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시민협회의 올해 정치인턴 장학생

모집에는 총 16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6명이 정치인턴으로 선발됐다. 선

발된 인턴 장학생은 유한김(예일대

), 케이시림(렉싱턴하이), 라이언박(

벨몬트하이), 유빈최(코넬대), 켈리

성(세인트폴), 카일린김(리버스스쿨

)이다. 이들 인턴들은 미셸 우 보스

톤 시장, 태키 챈 주 하원의원, 투 누

엔 우스터 시의원 등의 오피스에서

정치 인턴 활동을 하게 된다. 

시민협회 크리스틴 리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치인턴 만찬

에서 양미아 회장은 텍사스 총격사

건으로 한인 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한

내용을 언급하고 범인이 인종차별

백인우월주의자였음을 지적했다.

양 회장은 “아시안 커뮤니티는 모

두가 단결해서 아시안 혐오 범죄와

차별에 강한 반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준 총영사는 축사에서 “이번

인턴십 만찬이 3번째이자 마지막으

로 참석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시민협회가 한인사회와 미

국사회를 연결하고 정치인턴을 선발

하여 정치인들 사무실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윤 총영사는 윤 대통령의 방문은

과거 한미동맹 70년을 반영한 것이

며 향후 70년의 동맹에 대한 기조를

설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의회에서의

연설과 백악관에서의 만찬에서 큰

환대를 받았던 것을 언급했다. 

올해의 기조연사 서머빌 지역구

주하원의원인 에리카 아이터호번

(Erika Uyterhoeven)은 자신의 일

본계 엄마는 60년대 말 몇백불을 손

에 쥐고 미국에 건너와서 하우스메

이드, 승무원으로 일했다. 그의 엄마

는 보스톤 다운타운을 함께 걸으며

에리카 의원에게 “언젠가는 저 빌

딩에 있는 화이트 칼러 직장에서 너

가 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회

상했다. 그러나 엄마의 바램과는 달

리 ‘월스르트리트 점령’ ‘흑인생

명 소중’ 등의 각종 유색인종들 운

동 영향으로 정치계에 입문하게 됐

다. 

에리카 의원은 아시안 학생들이

학교에서 “영원한 이방인으로 소외

감을 느낀다”는 연구결과 기사를

언급하며 “내 자라날 때 학교에서

똑같이 느꼈던 일이었기에 기사를

읽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말하고

아시안에 대한 역사를 학교에서 배

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리카 의원은 “아시안 역사는

바로 미국의 역사”라고 강조하고

미국을 흉내내고 동화(Assimila-

tion)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자

랑스러워하고 우리의 문화와 커뮤니

티를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결코 자

신이 아닌 자신으로 만들지 말라.

(Never compromise who you are)”

고 주문하자 청중들은 박수와 환호

로서 그의 연설에 화답했다. 에리카

의원은 따라서 아시안 얼굴을 한 아

시안 대표성 즉 정치인이 필요하다

고 인턴들에게 강조했다. 

시민협회 브라이언고 프로그램 디

렉터는 자신의 시민협회 정치인턴으

로서 겪었던 과정을 진솔하게 털어

놓아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고 디렉

터는 정치인턴을 하면서 매일 보스

톤으로 출근해 가가호호 방문해 투

표를 독려하는 캔버싱을 했으며 추

후 댄고의 캠프에서 그를 도왔던 일

등을 이야기하며 정치인턴으로서 경

험이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는 시간

이라고 말했다. 그는 BU를 졸업하

고 조지워싱턴 법대에 진학한다. 

시민협회 정치인턴 행사에는 약

150여명의 한인들과 2세들이 함께 했

으며 중국 커뮤니티에서도 일부 인

사들이 참여했다. 

"아시안은 항상 열외" 보스톤 공립

아시안 학생들 소외감

https://www.bostonkorea.com/n

ews.php?code=&mode=view&nu

m=35613

editor@bostonkorea.com

시민협회의 올해 정치인턴 장학생 모집에는 총 16명이 신청했으며 이중 6명이 정치인턴으로 선발됐다. 선
발된 인턴 장학생은 유한김(예일대), 케이시림(렉싱턴하이), 라이언박(벨몬트하이), 유빈최(코넬대), 켈리
성(세인트폴), 카일린김(리버스스쿨)이다

서머빌 지역구 주하원의원인 에리카 아이터호번(Erika Uyterho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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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손 교수의 말을 덧붙였

다.

임윤찬은 지난해 6월 텍사스에 열린 밴 클라

이번 국제피아노경연에서 최연소 우승을 차지

하며 국제적인 스타로 발돋움 했다. 그의 결선

에서 연주했던 라흐마니노프의 콘체르토 No.

3 유튜브 비디오는 1천1백만 뷰를 넘어섰다. 

임윤찬의 뉴욕필하모닉 연주는 4일 전석이

매진되는 인기를 누렸다. NYT는 임윤찬의 뉴

욕 필하모닉 협연 후 리뷰 기사에서 “마치 꿈

처럼 연주했다”며 극찬했다. 

지난해 11월 손민수 교수의 NEC 이직 소식

이 전해지자 임윤찬의 행보도 관심의 대상이었

다. NEC로 올 수도 있다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손민수 교수는 한예종에서 공부하다 미국으

로 건너가 NEC에서 ‘건반 위의 철학자’로

불리는 저명 피아니스트 러셀 셔먼과 그의 아

내 변화경 교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었다. 손

교수의 합류로 NEC 피아노학과에는 변화경

교수, 백혜선 교수 3명의 한인 교수가 재직하게

된다. 

hsb@bostonkorea.com

임윤찬, 스승 손민수 따라
올 가을 보스톤 NEC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

부 = 보스턴 한미노인회는 하버

드 의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노

인 정신과 전문의 주진희 박사와

하버드 의대 맥클레인 병원 박사

후 연구원, 노인 임상심리학 박

사인 박수현 박사를 초청, 치매

관련 온라인 세미나를 6월 15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9시 30분까

지 개최한다. 

“치매 관리 및 간병 스트레스

알아보기”란 주제로 열리는 이

번 온라인 세미나는 치매에 걸린

가족들을 돌보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열린다. 노인 정신건강 전

문가들은 세미나를 통해 치매에

대한 지식 및 치매 가족을 돌보

는 방법과 돌봄 스트레스 완화에

관한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한다

. 

특히 이번 세미나는 치매 가족

을 돌보는 한인들이 시간이나 장

소에 구애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온라인 플랫폼

“줌 (zoom)”을 통하여 실시된

다. 참여를 원하는 한인들은

geriatricmh.kr@gmail.com로 이

름과 이메일 주소를 보내서 신청

하면, 세미나 줌 링크를 전송 받

을 수 있다. 

주진희 박사는 현 하버드 의과

대학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MGH) 교수 겸 노인 정신과 전

문의다. 문화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우울증과 치매를

전문분야로 노인들에게 임상 치

료를 제공한다. 주박사는 소외

된 소수 민족과 저소득층 노인들

을 대상으로 우울증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심리사회

적 개입의 개발, 임상 치료, 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박수현 박사는 현 하버드 의과

대학 맥클레인 병원(McLean

Hospital) 박사후 연구원 겸 노

인 임상심리학 박사로, 한국/미

국 양국에서 임상 심리학 학위를

받아 한국어와 영어를 통한 심리

상담이 가능한 심리학자이다.

박 박사는 소수 민족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년기 치매, 우울증

위험을 낮추거나 기억력 감퇴를

막기 위한 심리사회적 치료를 개

발하는 것을 목표로, 대규모 데

이터를 통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

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17일 보스턴 한

미 노인회 사랑방 모임에 주보스

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윤성근 영

사가 방문해 이중 국적 취득 설

명회를 가졌다. 

그 외에도 노인회는 메인 캐비

지 섬 랍스터 투어 (6월), 샐리스

버리 바닷가 나들이 (8월), 고국

방문 (10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으로 회원들의 시원한 여름 나기

및 풍부한 삶의 질을 향상을 추

구하고 있다.

60대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보스턴 한미노인회는 매

달 첫째, 셋째 수요일 오전 10시

에 노스앤도버에 위치한 다문화

선교교회 (57 Peters St. N. An-

dover) 에서 사랑방 모임을 가지

며 ▲커피 및 다과 나눔 ▲노래

교실 ▲국민 체조 ▲요가 ▲점심

식사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한인 노인들간의 친목을 도

모한다. 

제목: “치매 관리 및 간병 스

트레스 알아보기” 

일시: 2023년 6월 15일 (목) 오

후 8시-9시 30분

장소: 온라인 줌 미팅

참 여  신 청 :

geriatricmh.kr@gmail.com 으로

참여자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보

내면, 온라인 줌 세미나 링크를

전송받아 참여할 수 있다.  

문의 및 질문: 세미나에 대한

질 문 은

geriatricmh.kr@gmail.com으로

문의할 수 있다.

한미노인회 문의: 978-835-

9168 (한순용 회장)

bostonkorean@hotmail.com

노인회, 치매 관리, 간병 스트레스 관련 세미나 

▶▶1면에 이어서

주진희 박사, 박수현 박사 초청 세미나 가져 
8월 메인 캐비지 랍스터 투어, 8월 샐리스베리 바닷가 나들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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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949.1766

힝햄 어포더블 하우징 로터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남쪽 노스 힝햄(North Higham,

MA)의 29-31 Rhode Circle에 개축

된 듀플렉스 3베드룸 콘도 로터리 접

수가 시작됐다. 로터리에 대한 설명

회는 6월 28일 개최되며 마감은 7월

28일이다. 

로드서클 콘도는 14,000스퀘어 피

트 대지면적에 1950년 건축된 주택

을 리노베이션해 수도 등을 새로 설

치했다. 3베드룸에 1배스룸을 그리

고 약 1천스퀘어피트에 달하는 리빙

룸 스페이스가 주어진다. 가스 난방

및 온수이며 세탁기와 드라이어가

설치되어 있다. 이 콘도 가격은

$220,000이며 콘도수수료는 월 $200

이다. 프로퍼티 세금은 1천스퀘어당

$10이다. 

이 콘도는 힝햄 십야드, 앵코 플라

자와 링컨 플라자 등의 인근에 스트

립 몰이 위치해 있으며 484 에이커의

산책로인 베어 코브 파크가 도보거

리에 있다. 버스는 Route 220과 route

3A가 퀸지센터까지 서비스를 제공

한다.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은

0.25마일 거리이다. 힝햄 십야드 선

착장은 1마일, 커뮤터 레일을 2마일

거리에 있다. 

힝햄지역 평균소득의 60% 이하의

첫 주택구입자에게 신청자격이 주

어진다. 4인 가족의 경우 연 소득이

$89,580 이하여야 한다. 설명회는 6월

28일 오후 6시에 줌으로 개최된다.

신청 마감은 7월 28일, 로터리 추첨

은 8월 2일 오후 6시 줌으로 개최된

다. 소득 및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

용은 보스톤코리아 신문광고를 참

조하면 된다.

신청은 kriscosta@laassoc.com에

게 할 수 있다. 신청서는 www.laas-

soc.com 또는 힝햄 타운홀, 도서관

에 비치되어 있다. 

HINGHAM –AFFORDABLE

HOME OWNERSHIP LOTTERY 

29-31 Rhodes Circle  – (2) 3BR

Units $220,000

Condo fee $200/mo.    Asset limit:

$75,000

App deadline 7/28/23

Info meeting 6/28/23 @ 6 pm via

Zoom

Lottery 8/2/23 @ 6 pm via Zoom 

Info & apps:  LA Assoc. (978)

758-0197    fax (978) 657-7333

kriscosta@laassoc.com

www.laassoc.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 한미예술협회(회장: 김

병국, 이사장 정정욱)에서 주최하

는 2023년도 한국 전통 심포지움

(Korean Heritage Symposium)

의 마지막 강의가 6월 1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온라인으로 열린다.  

"150년에 걸친 한국 자수의 색

채, 문화및 창의성"을 주제로 한

이번 강의는 한국 정영양 자수박

물관의 학예사를 역임한 조지워

싱턴대 박물관의 큐레이터, 리 텔

보트(Lee Talbot)씨가 맡는다.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사회적으

로 허락된 몇가지 안되는 여가 활

동 중 하나였던 자수는 경제적 이

득을 가져다 주는 기술을 넘어서

예술적 표출 및 경건한 종교적 행

위로 이어지는 역할을 했다. 

이번 강연은 전통적인 한국 자

수의 소개와 더불어 자수에서 나

타나는 역사적 시대감각과 사회

적 상황을 바라보는 여인들의 시

각과 재능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아울러 전통을 이어가는

현대작가들의 작품도 돌아볼 예

정이다.

피바디 박물관의 김지연 박사

가 사회를 맡으며 45분간 영어로

진행되는 강연 후에는 15분간 질

의 응답시간을 갖는다. 강연은 줌

미팅과 페이스북 실시간 방송으

로 진행된다. 줌 참석을 원하는 분

은 한미예술협회 웹사이트

(www.kcsboston.org) 에서 등록

이 가능하다.

3년간 이어 온 한국 전통 심포

지움은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이

해와 관심을 넓히고자 시작된 일

반인 대상의 무료 교양강좌로 한

옥, 한복, 무속신앙, 수묵화 등 다

양한 주제를 다뤄왔다. 지난 강좌

의 녹화본은 예술협회 웹페이지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한국전통 심포지움 마지막 강의,
한국 자수 

노스 힝햄 3베드룸 콘도 어포더블 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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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체육회 뉴욕 미주한인체전에 80여명 참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은희 사

무국장, 편집부 = 재미대한보스턴체

육회(회장 오진욱)는 이번 6월 23일

부터 25일까지 재미 대한 체육회 주

최로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 22회 전

미주한인체전을 준비하기 위해 지

난 5월 21 보스턴 소재 한국가든에서

임시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였다.

보스턴 체육회 오진욱 회장과 임

원들은 이번 뉴욕 전미주한인체전

에 탁구, 배구, 배드민턴, 야구, 육상,

태권도 6개종목으로 80여명의 선수

단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각

종목별 준비사항과 참가 준비상황

등을 확인했다.

올해 개최되는 뉴욕 전미주 한인

체육대회는 미주 전역 30여개 지역

체육회에서 6500여명의 선수와 임원

이 모여 육상, 볼링 등 20개 종목에서

2200여개의 메달을 놓고 경기를 진

행하는 미주 최대 규모의 한인 행사

다. 2023 뉴욕 전미주한인체전이 미

주 한인 체육인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보

스턴 체육회는 전했다.

한편, 보스턴 체육회 수석부회장

이자 보스턴 재미 태권도 협회장 홍

순우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 무한

태권도 도장에서 보스턴 체육회 주

관으로 태권도 선발전을 성공리에

개최하여 겨루기 선수, 품새선수 등

총 10명의 선수를 이번 미주체전에

출전할 태권도 선수를  위해 선발했

다. 

재미대한체육회는 미국내 모든

한인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대한체

육회 유일한 인준단체다. 체육회는

체육, 문화, 예술활동을 통해 미국에

서 자라나는 한인 차세대들에게 한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

키며 미주 각지역에서 미주류사회

및 현지인들과의 체육 교류로 우리

문화와 예술을 알리고 있다.

체육회는 태권도뿐 아니라 종목

별로 보스턴 지역을 대표해 참가하

는 선수단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길

바라고 있지만 참가 준비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스턴 동

포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하단의 링크를 통해 후원이 가능

하고 문의는 오은희 사무국장(401-

935-9506)에 게  할  수  있 다 .

https://www.paypal.com/pools/c/8

UqrrPsTfb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내 두번째

대형 보험사인 하버드필그림헬스

케어가 4월 17일 랜섬웨어의 공격

으로 고객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스톤글로브가 보도했다. 

텁스헬스플랜과 하버드필그림

헬스케어두 보험사의 모회사인

포인트32헬스(Point32Health)에

따르면 이번 랜섬 공격으로 영향

을 받은 시스템은 하버드 필그림

과 뉴햄프셔 메디케어 어드밴티

지플랜이며 텁스와 그 외 플랜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 후 조사에서 하버드 필그

림의 데이터가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복사된 것이 발견됐다.

따라서 현재 및 과거 가입자들과

가입 가족들의 건강정보, 이름, 주

소, 전화번호, 현재 병원, 소셜시

큐리티번호, 출생일, 보험계좌정

보, 등이 노출 된 것으로 추정된다

. 또한 치료 정보 즉, 의료 기록, 각

종 진단, 치료 내역, 진료 날짜, 병

원 및 의사 이름 등도 노출된 것으

로 보인다. 

하버드필그림스는 웹사이트에

“만약 현재 또는 과거 하버드 필

그림 가입자였다면 본인과 가족

의 정보가 노출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간은 2012년 3월 28일부

터 현재까지이며 직접 보험을 구

매했거나 주정부 커넥터 또는 직

장 보험으로 가입했던 모두가 포

함된다. 

대변인은 현재 이번 공격을 조

사 중에 있으며 노출된 데이터를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얼

마나 많은 사람들의 정보가 노출

됐는지 밝히기 힘들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이번 랜섬웨어 공격

으로 정보가 노출된 고객은 2년동

안 개인정보 보호와 크레딧 모니

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고 각 고객들은 크레딧 정보

와 계좌 통지서, 각종 혜택 통지서

를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hsb@bostonkorea.com

랜섬웨어 공격으로 하버드필그림 보험
고객 정보 유출 

탁구, 배구, 배드민턴, 야구, 육상, 태권도 6종목 

왼쪽부터 이학재 고문, 최재우 부회장, 이진원 전미주탁구협회 부회장, 오진욱 회장, 이경민 야구협회 회장, 오은희 사무국장, 홍순우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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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공인 세무사

김 창 근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Suite 278, Woburn, MA  01801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10월 이후 7개월 연속 역성장했다. 무

역수지는 14개월째 적자다. 수출은

지난해 10월 -5.8%로 역성장한 뒤 11

월 -14.2%, 12월 -9.7%, 올해 1월 -

16.4%, 2월 -7.6%, 3월 -13.6%에 이

어 4월 - 14.2%까지 7개월 연속 감소

세를 이어 갔다.

2022년 역대 최고치 무역적자(472

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올해 5월 20

일 지난해 무역적자액의 60%(295억4

천800만달러)를 넘어섰다. 반도체 업

황 악화와 더불어 대중국 수출의 감

소가 주된 요인이다. 무역협회의 통

계에 따르면 중국이 한국의 수출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전체 19.4%

로 1위다. 그러나 2020년 25.9%, 2021

년 25.3%, 2022년 22.8%로 급격히 축

소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한해동안 ICBM 탄도

미사일 62발, 단거리 포함하면 100번

이상을 동해바다에 쏘아댔다. 3일에

한번은 미사일을 쏜 셈이다. 미사일

발사가 늘 오는 비 일기예보처럼 일

상화가 되었다. 그러나 비가 잦으면

폭풍우 가능성도 높아진다. 

뒤를 돌아보면 한국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미

국과 중국이 협력하던 탈냉전시대는

한국 경제에는 축제 같은 기간이었

다.”다고 말했다. “당시 미국에 어

느 나라도 도전하지 않던 시절이었

기에 안보는 미국에만 의존하면 충

분했다. 중국과 협력 하면서 경제를

살찌어도 미국이 싫어하지 않았다”

는 것이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3

만불을 돌파했다. 

이제는 이 같은 혜택은 더 이상 누

릴 수 없다. 이 전 총리는 “미국 중

국 양쪽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그런

선택이 더 이상 어려워지게 된 지금

은 경험하지 못한 위기”라고 진단

하고 “경제적으로 중국과 더 이상

편하게 협력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경제적인 불안은 물론 안보적인

측면도 우려해야 한다. 세계는 인정

하기 싫어하지만 북한은 이미 핵보

유국으로 핵무장을 끝낸 상태다. 이

전 총리에 따르면 “안보와 경제, 모

든 면에서 우리는 위기”이다. 

이 전 총리는 근본적으로 안보를

위해 한미일이 협력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여전

히 중국 및 북한과의 관계를 안정적

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

도 평화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대한

민국이며 한반도 위기의 최대 피해

국도 한국이기 때문이다. 

이 전 총리는 “중국과 건설적인

관계는 유지하고 북한과 상시적인

대화의 통로를 열어 놓는 것 등의 방

법으로 긴장을 완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빨리 가야 하는데 그것

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전

혀 보이지 않는다.”고 윤석열 정부

의 신냉전 시대 외교의 문제점을 지

적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도 이 전 총리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했다. “바이든 정부는 2년동안 북한

과 조건없이 대화하겠다는 말을 20번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했다.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

는 미국만 쫓아가고 있다.”면서 한

국정부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말

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1년간 워싱턴에

서 칩거하면서 연구에 몰두했다. 20

여차례의 강연 외 대사관에 전화 한

번 걸지 않았다. 최근 신 냉전 시대에

서 한반도의 생존 전략에 대한 구상

을 담은 저서를 출간했다. 현재 정치

사회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있

다. 이 전 총리는 “외교부 대외 정책

분야가 인기를 끈다는 것도 드문 일

이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도 위기 의

식을 느끼고 계신 결과 아닌가 생각

한다.”고 해석했다. 

이 전 총리는 한반도의 위기에는

자신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정치는 길을 잃

고 있다. 국민들은 마음 둘 곳을 잃었

다는 생각에 안타깝다”는 그는 “

아직 귀국 후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면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생각을 한다”

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6월 3일 미국을 떠나

독일에서 강연회를 갖고 한국으로

귀국한다. 

다음은 이낙연 전 총리와의 일문

일답이다. 

▶보스톤 MIT 유학생 모임인 토담

의 강연회를 앞두고 계신다. 그동안 시

카고, LA, 애틀란타, 워싱턴, 필라델피

아, 휴스턴 등에서 강연을 하셨는데 강

연은 어떤 내용인가?

작년 6월 조지워싱턴 대학 방문학

자로 와서 일년동안 연구원으로서

한반도 평화, 미중 신냉전 관련 연구

를 해 책을 쓴 후 2월부터 19번을 강

연을 했는데 그중에 10번은 영어로

한 강연이었고 9번은 한인상대의 강

연이었다. 

요컨데,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던

탈냉전 시대는 한국 경제에는 축제

같은 기간이었다. 한국은 1인당 국민

소득 1만불을 돌파하고 3만불까지 돌

파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미,중 협력

에 있었다. 국제정치적으로 보면 미

국에 그 어느 나라도 도전하지 않던

기간이었기에 안보는 미국에만 의존

해도 충분했던 시절이었다. 중국과

협력하면서 경제를 살찌어도 미국이

싫어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 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됐다. 미,중이 경쟁하기 때문이

다. 미국 중국 양쪽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그런 선택이 더 이상 어려워지

게 된 대한민국이 경험해 보지 않은

위기에 봉착했다. 탈냉전 시대에 북

한은 고립으로 몰리다 보니 핵무장

으로 질주해버렸다. 탈냉전이 끝나

고 보니 핵무장한 북한이 남아 있었

다. 안보와 경제 모든 면에서 우리는

위기에 몰려있게 된 것이다. 그런 얘

기를 한국의 미래세대의 엘리트들에

게 해주고 싶었다. 

▶ 안보 측면에서 확장억제를 구체

화한 윤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에 대해

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의 거의 유

일하고도 구체적인 소득은 NCEG(

핵협의그룹)이다. 기존에 있었던 확

장억제전략협의체(EDCG)를 약간

강화,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협상의 실패,

북한의 핵능력강화에 대한 한국국민

의 불안과 불만 그리고 그것에서 나

오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한미 정

상의 응답이 핵협의 그룹으로 나타

났다. 

그럼에도 억제 역량의 강화 확보

와 동시에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고

그것을 관리해야 하는 것도 함께 해

야 하는 것이다. 억제 역량 강화는 구

체화 한 것 같은데 긴장은 훨씬 높아

졌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숙제로

남게 됐다. 중국과 건설적인 관계는

유지하고 북한과 상시적인 대화의

통로를 열어 놓는 것 등의 방법으로

긴장을 완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

제로 빨리 가야하는데 그것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전혀 보이

지 않는다. 

▶ 일본은 디커플링, 신냉전시대에

떠오르는 국가가 됐다. 한국 정부도 한

미일 공조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집중

하고 있다. 정부의 외교방향은 어떤가

?

진정한 우방이 되려면 국민들 마

음 속에서 우러나는 신뢰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과거 문제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무시하면 과연 진정한

우호가 생길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

다. 

강제 징용 국가 청구권은 65년 소

멸했지만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게 전 정부의 입장이었다.

대법원 가해기업이 피해 노동자들에

배상하라 판결했다. 국제 사회 일반

적인 규범은 피해자 중심주의인데

이 세가지를 윤 대통령이 한번에 무

너뜨렸다. 일본이 가장 편하지만 한

국으로서는 가장 고민스러운 방법을

선택했고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2+2+1안을

제안했다. 양국정부 양국기업, 국민

성금으로 해결하자는 제안으로 문재

인 정부는 거절했지만 일본은 이 방

법을 원했다. 문 전 의장 안은 양쪽 모

두 명분을 공유하자는 것이다. 윤 대

통령이 문 전 의장 안을 하겠다고 했

으면 일본은 받

보스톤에 온 이낙연 전 총리, "대한민국 위기 봉착"

▶▶7면으로 계속

▶▶1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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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들였을 것이다. 민주당도 가장 난처한 입장

에서 받아들였을 것이다. 문 전 의장이 민주당

사람이었으니 말이다. 

한,미,일 공조강화가 필요한 것은 맞다. 그러

나 그게 전부일 수는 없다. 한국이나 일본은 동

아시아에 있다. 동아시아가 안정된 상태로 번

영을 계속하려면 중국과의 관계가 안정되어 한

다. 

안정을 유지하고 번영을 추진하길 원한다면

중국과도 일정하게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 있

도록 미국이 이해하고 도와줘야 한다. 그걸 미

국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 동맹이 어딜

가겠나. 

▶한국이 위기로 몰린 한 축인 대북관계는 어

떻게 가져가야 하나. 북한과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이고, 미국의

일부 학계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간헐적인 합의가 있었는

데. 그 합의를 깬 것은 어디였는가? 미국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지금까지 미국이 취해 온 정책이 경제 제제

군사적 압박을 통한 북한 고통주기였다. 압박

하고 고립시키면 시킬수록 핵 능력, 미사일능

력이 강화됐다. 북한은 경제적 고립에서 중국

의존 심화로 갔다.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

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20%, 2007년에는

40%, 지금은 95%다. 이것이 미국에 플러스인

가. 아니다. 지난 30년 정책이 실패했다고 본다

면 이제는 갈아 끼워야 한다. 그럴 때가 됐다.

북한의 고립을 끝내고 끌어내는 것이 위협을

줄이는 시작일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 취임 2년 동안 아무것도 안했

다. 북한은 지난 한해동안 ICBM과 탄도미사

일 62발, 단거리 포함하면 100번 이상, 3일에 한

번은 미사일을 쏘았다.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미국만 쫓아가고 있다. 한국정부가

할 일은 미국을 설득해서 행동에 나서게 하는

것이다. 대북압박 고립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의 최대 이해 당사자는 한국

이다. 평화의 이익도 한국에 오고 평화가 깨졌

을 때 손해도 한국에 온다. 

▶저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낙연의 구상

’를 출간하셔서 22일 기념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책에 대해서 소개해 달라. 혼돈의

대전환기에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한 대외전략

이라고 하셨다. 

핵능력을 고도화 하는 북한과 함께 해야 하

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

이 하나다. 미중 갈등에서 한국 경제적으로 어

려워진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일수록 양자택일

까지 강요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길은

무엇이냐 고민했다. 

완벽한 해법을 제시했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제 나름의 경험과 고민의 결과를 담았다. 대안

을 제시하더라도 현실성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

에 한번씩 정책 담당자들이나 정치인 관심 갖

는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과분하게도 국내에서 많은 화제를 불러 일으

키면서 사회 정치분야 베스트 셀러 1위에 외교

부 대외 정책분야가 인기를 끈다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 그만큼 우리 국민들도 위기 의식을

느끼고 계신 결과 아닌가 생각한다. 

▶6월 3일 미국을 떠나게 되신다. 그동안 여러

강연을 하셨고 미국 방문 연수를 시작하시고 처

음 목표하셨던 것을 다 이루셨는지? 

측량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찌됐든 부족하

지만 책을 한권 집필하게 된 것 보람으로 생각

하고 있다. 조지워싱턴 한국학연구소 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1년 와있는 동안에 책

쓴 사람은 처음이었다. 앞으로 방문교수로 오

기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농담도 하

셨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학교도 안나가고 집에

박혀서 책보고 자료를 봤다. 워싱턴 DC 싱크탱

크가 많고 금년 들어 세미나가 많았다. 코비드

때문에 웨비나로 볼 수 있어 온라인으로 참가

하고, 안 그러면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부탁해

서 자료를 받았다. 그것을 보면서 그 자료를 국

내에 계신 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다 그런 생

각을 했다. 미국 생활이 처음인데 동포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 

▶보스톤 한인들에게 인사 말씀이 있으시다면

나눠달라.

동포 한분 한분 치열하게 사신다는 것을 워

싱턴에서 확인했는데 보스톤도 마찬가지일 것

이다. 열심히 사시고 자식을 자신보다 더 낫게

가르치시고 그것만으로 인생은 승리하신 것이

다. 더 얹어서 미국의 시민으로 대한민국의 국

민으로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더할 나위 없이

신나는 인생을 사시는 것이다. 

유학생들을 젊은 시절 유학 온다는 자체가

큰 혜택이다. 이미 그만큼의 기대가 있다. 너무

부담을 갖기 않기를 바라지만 책임의식을 갖고

각자 분야에서 더욱 크게 정진하시고 대한민국

에 보탬이 되시길 바란다. 

▶ 한국 귀국 후 계획은?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 귀국 후에 국민들의 뜻도 여쭤보고 동지들과

상의를 하겠다. 국가 목표가 혼란에 빠져 있다.

그런 국가적 위기 앞에서 정치는 길을 잃고 있

다. 국민들은 마음 둘 곳을 잃었다는 생각에 안

타깝다.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

그것이 늘 저를 짓누르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든 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생각을 한다. 

   editor@bostonkorea.com

▶▶6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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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비타민 하루 1알, 노년 기억력 저하 늦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노년이 되면서 찾아는 기억력

저하는 하루에 종합비타민 1알씩을

섭취하면 늦출 수 있다고 브리감앤

위먼스호스피털과 콜롬비아대 공동

연구진이 밝혔다. 

24일 어메리칸저널오브클리니컬

누 트 리 션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게재된 연구

는 “매일 종합비타민보충제는 기

억력을 증진시키며 노년층의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데 안전하고 저렴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3년간 3천 500명의 60

대 이상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기억

력 및 인지능력을 평가했다. 종합비

타민을 복용한 참가자들은 플라시

보 그룹에 비해 기억력 평가에서 확

연하게 좋은 결과를 냈으며 향후 2년

간도 이 효과가 지속됐다고 브리감

위먼스병원은 성명서를 통해 말했

다. 

연구진들은 종합비타민이 기억능

력을 약 3.1년 정도 증진시키는 것으

로 추정했다. 달리 말해 종합비타민

을 먹는 노년층은 기억력 기능이 자

신의 나이보다 약 3.1년 정도 젋어진

다는 얘기다. 

이번 연구의 브리감의 예방의학

과 과장 조안 맨슨 박사는 연구 결과

를 두고 “엄청난 결과”라고 말했

다. 

이번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종합비타민의 하나인 센트럼 실버

를 사용했으나 맨슨 박사는 다른 여

느 고품질 종합비타민이라면 같은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맨슨 박사는 코코아보충제와 종

합비타민의 결과 연구의 공동저자

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인지 기능에

있어 종합비타민의 효력을 평가하

는 두 임상실험을 출판한 논문이다.

지난해 다른 실험을 통해 결과는 알

츠하이머와 치매 저널에 실렸으며

종합비타민이 기억력 기능을 증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노화와 함

께 기억력의 퇴화를 우려한다. 이 연

구는 종합비타민이 가장 간단하면

서도 저렴한 기억력 퇴화 방치 방법

”이라고 이번 연구를 공동으로 진

행한 콜롬비아대 록킨영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진들은 단어를 즉각적으로

회상하는 면에서 향상을 관측했지

만 종합비타민의 복용이 기억력 보

존, 실행기능, 새로운 물건 인식에는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도 발

견했다. 

연구진들은 이 종합비타민이 어

떻게 기억력 향상에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연구진들은 또한 이번 연구의 참

가자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컴퓨터

스킬이 있으며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야 한다면서 고

학력, 그리고 대부분 백인이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모든 노인들에게 일

반화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보니 리브맨 영향센터소장은 결

과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하면서

도 “종합비타민이 일반적인 노화

로 인한 기억력 감퇴와 치매를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이르다”

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노년층이

음식에서 보충하기 힘든 비타민 D

와 B-12가 들어있는 종합비타민을

복용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

고 평가했다. 

보스톤대학 신경정신과 앤드류

버드슨 교수는 이번 연구를 “획기

적”이라고 평가했다. 

소량의 비타민 B12, D, 그리고 B1

은 시아민으로 알려졌으며 인지 능

력 저하와 연관된다. “종합비타민

이 인지능력 퇴화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다. 이는 모두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뉴베드포드와 어쿠스넷 등

지에서 5월 22일 발견됐던 흑곰이

계속 남부 매사추세츠에서동쪽으

로 이동하고 있다. 

이 흑곰은 지난 5월 15일 프랭클

린에서 목격됐던 곰으로 추정되

고 있다. 계속 남부에서 돌아다니

고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뉴베드

포드에서 목격됐다. 

매사추세츠 환경경찰은 24일 오

전 9시반께 140번 도로 남쪽 방향

마일표시점 4에서 보였다는 신고

를 접수했다. 약 80-100파운드 정

도의 크기인 이 흑곰은 프랭클린,

톤톤, 프리타운, 폴리버, 다트머스

등지에서 무려 10번이나 환경경찰

의 생포노력을 수포로 돌리고 빠

져나갔다. 

뉴베드포드 경찰은 21일 오후와

22일 오전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

은 많은 사람들이 이를 구경하기

위해 몰려드는 것을 경계했다. 경

찰은 “많은 구경꾼들은 이 곰의

생포노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

다”고 경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흑곰은 지금

까지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공격

하지 않았다. 

흑곰은 주로 매사추세츠 서부

에거 야생 서식하고 있으며 개체

수가 증가하는 5월부터 7월사이에

는 매사추세츠 동부까지 활동무

대를 넓히기도 한다. 2018년에슨

뉴튼에서 생포되기도 했다. 그외

챔스포드, 노스앤도버, 에임스베

리, 프로빈스타운 등지에서 목격

되기도 했다. 

매스야생동물부에 따르면 곰은

버드피더, 쓰레기통, 가축, 벌집 등

을 먹이로 삼아 동부지역에서 지

내는 경우도 있다. 곰을 맞딱뜨리

면 침착하게 자리를 피하고 반려

동물은 반드시 목줄을 메고다녀

야 한다고 조언했다. 

곰을 목격한 것을 경찰에 신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환경경찰(800-632-8075.)에

신고할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흑곰 뉴베드포드와 어쿠스넷
인근에서 출몰

종합 비타민 복용시 기억력 3.1년 정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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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쏭의 5분요가

자신의 체형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알

고 계신가요? 육안으로 보았을 때 상체가 하체

에 비해 좀더 건강하신 분이 있는 가하면, 반대

로 하체가 좀더 발달되어 상대적으로 상체가

왜소해보이고 하체가 두꺼워 보이는 분도 꽤

많습니다. 상하체의 균형잡힌 체형을 위해서

는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 다음,

거기에 맞춰 자신이 약한 부분을 보강하는 근

력 운동을 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번 주는 상 하체 근력을 골고루 키워주는 전신

근력 운동을 소개해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

요가읽어주는 여자 hayeon’에서 최근 영상

‘60분 전신근력’을 찾아 해보시고, 만약 1시

간 운동이 힘든 날에 짧은 길이의 운동을 찾으

시는 분들은 (DAY3) 전신근력 전신근력 챌린

지/ 플랭크 영상으로 대체해 운동하셔도 좋습

니다. 

1. Warrior 3 + Bicep Curl : 이두근, 둔근 발달,

전신 밸런스 향상 

1단계  선자세에서 오른발을 뒤로 보내 중심

을 잡습니다.

2단계  두 손으로 주먹을 쥐거나 가벼운 덤

벨을 든 상태에서 팔꿈치를 구부려 손을 가슴

앞으로 끌어당깁니다.

3단계  첫번째와 두번째 동작을 동시에 진행

합니다.(콤보 운동)

4 단계  오른 발을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해

도 좋고, 한다리를 든 상태에서 팔만 접었다 폈

다를 반복하는 것을 도전해보세요.

TIP!  허리를 곧게 펴고 이두근의 자극과 엉

덩이의 힘을 느끼며 10-15회 반복하고 다리를

바꿔 운동을 이어갑니다. 

2. One Legged Bridge Pose + Twisted Crunch

: 코어 강화, 옆구리살 정리, 힙업 효과

1단계  누운 상태에서 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무릎을 세운 후 왼다리를 길게 앞으로 뻗어주

세요.

2단계  다리를 뻗는 동시에 가슴과 엉덩이를

힘껏 들어줍니다.

3단계  이번에는 엉덩이를 내리고 왼 무릎을

접어 팔꿈치를 왼쪽으로 가져가 트위스트합니

다.

4 단계  위의 두 동작을 이어서 10- 15회 진행

합니다. TIP!  복근 운동은 반복이 정말 중요합

니다. 평소 뱃살, 옆구리 살로 걱정이셨던 분들

은 위의 동작을 10회씩 3세트 반복해주세요!!!

3.  Chest + Quad Stretch : 어깨 가슴 앞벅지

스트레칭, 자세교정( 굽은 등, 말린 어깨)

1단계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에서 두 손을

엉덩이 뒤로 가져갑니다.

2단계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가슴을 천정위

로 올려줍니다.

3단계  엉덩이를 수축하며 엉덩이도 함께 끌

어올립니다.

4 단계  업다운을 충분히 반복하고 엉덩이와

가슴을 끌어올린 자세에서 잠시 홀딩합니다.

TIP!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무

리해서 엉덩이를 들어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 

하연쌤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필라

테스 

***ZOOM요가&필라테스 클래스의 장점***

1.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운동 가

능

2.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체중감량'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개선의 효과

3. 꾸준한 개인 회원관리로 지속적으로 생활

속 운동루틴을 이어가도록 지도 

4.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자세교정’ (1:1

개인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가능)

5. 첫 수업 체험 전, 선생님과의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인의 목표와 NEED 전달, 수

업에 대한 만족 극대화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디 yoga-

fulnesslife 나  이 메 일

connect@yogafulness.life 로 신청해주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ENG)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KOR) https://bit.ly/3w9ks4u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ness.life

탄력있는 상체와 슬림 하체 보장!
올인원 1시간 전신 운동과 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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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 후배들 앞에 선 반기문 "혜택받은
만큼 사회에 보답해야"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하버드

케네디스쿨 졸업생들에게 세계 시

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24일(현지시간) 하버

드대에서 열린 케네디스쿨 졸업 행

사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졸

업 축사를 맡았다.

케네디스쿨은 하버드대의 공공정

책 전문대학원으로 행정학과 국제

정치 등 관련 분야에서 손꼽히는 명

문이다.

지난 1984년 케네디스쿨을 졸업한

반 전 총장은 졸업장을 받는 후배들

에게 "여러분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

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그 혜택을 사회에 돌려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반 전 총장은 "인류가 기후

위기를 멈추지 못한다면 기후 위기

가 인류를 끝장낼 것"이라면서 졸업

생들에게 지구온난화 위기에 대한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우리가 달에 가기로 한 것은 쉬워

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이라는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반 전 총장은 "젊은 세대가

기후 위기에서 지구를 구해야 하는

이유도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고 긴

박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류의 실존적인 위기 문제

를 우리 세대가 해결하지 못하고 젊

은 세대에게 넘겨주게 돼 안타깝다"

면서도 "미래의 지도자가 될 여러분

들은 세계를 변화시킬 힘이 있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반 전 총장은 온실가스를 감축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

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파

리협약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대

한 답답함을 나타낸 뒤 "여러분들이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맞서달라"고 말하기도 했

다.

또한 반 전 총장은 러시아의 우크

라이나 침공을 언급하면서 후배들

에게 불의에 맞서라고 당부했다.

그는 "러시아의 침공은 2차 세계

대전 종전 때부터 지켜진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면서 "(러

시아 침공에 대해) 일부 국가들이 침

묵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

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정의는 오늘이 아니더

라도 내일, 내일이 아니더라도 가까

운 미래에는 승리한다"며 "정의가 승

리하도록 우리들도 힘을 써야 한다"

고 호소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유대인 최대 단체인 반명

예훼손연맹(ADL)의 최근 보고

서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새

증오범죄가 매사추세츠 내에서

약 30%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이 같은 증오범죄 발생

수는 텍사스에 이어 매사추세츠

주가 2위다. 매사추세츠의 증오범

죄는 주로 반 유대

공격, 백인 우월주의 선전 그리고

성소수자들에게 집중됐다. 

특히 매사추세츠 주내 백인우

월주의 행위는 272건에서 지난해

465건으로 무려 71%나 증가했다.

이는 주로 패트리어츠 프론트

(Patriot Front), 내셔널리스트소

셜클럽(Nationalist Social Club)

그리고 고임디펜스리그(Goyim

Defense League) 등의 활동에 기

인한다. 

매사추세츠는 반유대주의 괴롭

힘, 절도 등 기물파괴, 공격이 통

틀어 152건으로 한해동안 41%가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내에서 6번

째 해당하는 수치다. 

ADL은 매사추세츠를 가리켜

“반 성소수자 반대 극단주의자

들의 산실”이라 부르고 있다. 

페기 수커 ADL 뉴잉글랜드지

역 디렉터는 “극단주의자들은

두려움과 위협을 가하기 위해 각

종 선전, 공격적인 데모 등을 벌이

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수사국(FBI)의 자료에 따

르면 2022년 혐오범죄는 33%가 증

가했다. 

텍사스에서 기인한 패트리어트

프론트는 매사추세츠가 미국의

건국과 연관이 있기에 계속 매사

추세츠에 활동을 증가시키고 있

다. 이들 회원들은 지난해 다운타

운에서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내셔널리스트 소셜클럽은 가장

활발한 뉴잉글랜드지역 백인 우

월그릅으로 지난 2년 동안 약 30여

차례 활동을 벌였다. 반유대인 배

너를 고속도로에 걸거나 동성연

예 반대 시위를 벌인다. 

이외에도 상당수의 그룹들이

매사추세츠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아시안관련

증오범죄는 집계하지 않았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증오범죄 2022년 
30% 증가 

하버드 케네디스쿨 졸업 축사를 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The Boston Korea2023년 5월 26일 금요일  미국12

도 협상을 타결하긴 어려울 것이라

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협상에서 "약

간의 진전"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해

야 할 일이 많고 협상은 이어질 것이

라고 언급했다.

honeybee@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

폴트) 우려 시점이 일주일 앞으로 다

가온 가운데 백악관과 공화당의 부

채한도 상향 협상이 일부 진전을 보

이는 것으로 25일(현지시간) 알려졌

다.

백악관은 협상이 생산적이라면서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고 재차 단언

했고, 공화당 측도 진전을 언급해 막

판 타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 재무부는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이르면 연방정부가 내달 1일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경제기관들도 내달 15일 이전에 디

폴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 실무팀은 이날

온라인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신임 합

참의장 지명 행사에서 지금껏 공화

당과의 협상이 생산적이라고 언급하

면서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

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공화당과의

협상은 디폴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산에 대한 것이라며 부채한도 상

향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하원의장과 나는 우리의 재

정 상태를 적절하게 하기 위한 추가

적인 조치의 부담을 누가 져야 하는

지 매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며

"모든 부담이 중산층과 노동자에 전

가되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또 공화당이 주장하고 있는 교사

와 경찰 등과 관련한 예산 삭감이나

사회보장 축소에 동의하지 않을 것

이라고 했다.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을

대폭 삭감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부

채한도 상향과 연계하고 있고, 백악

관은 부채한도는 무조건 상향되어야

하며 예산에 대해서도 공화당이 지

나치게 깎으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

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방법은 초당적 합의로, 이에

도달할 것으로 믿는다"며 "의회는 지

금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

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협상팀은 생산적

인 논의를 해왔다"며 "이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뜻

한다"고 말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모든 의회

지도자는 디폴트가 선택지가 아니라

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디폴트 방

지는 논쟁거리가 아니며, 논쟁의 여

지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우리 경

제를 위한 매우 다른 두 가지 재정적

비전인 예산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증세

를 통해 정부 적자를 줄이려는 정부

의 예산 방침을 설명하면서 공화당

은 이러한 부자 증세를 가로막고 있

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통령의 비전

과 우선순위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

라고 했다.

다만 "양측은 누구도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 못할 것이란 점을 이해해

야 한다"면서 "현재 유일한 선택지는

의회가 그들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측 협상팀

인 가렛 그레이브스 하원의원은 이

날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날 부채한

사상 첫 디폴트 D-7…협상 "생산적"·"진전" 막판타결 기대감
바이든 "디폴트 없을 것…재정문제 매카시와 의견 매우 달라" 공화 "일부 진전…앞으로 해야 할 일 많고 협상 이어질 것"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
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있습니i다.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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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4

일(현지시간) 2024년 미국 대선 출마

를 공식화함으로써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전의 대진표가 확실한 윤

곽을 드러냈다.

이로써 공화당에서는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이후 일찌감치 출마를 선

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를 비

롯해 디샌티스 주지사와 니키 헤일

리 전 유엔대사, 공화당의 유일한 흑

인 상원의원인 팀 스콧, 에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 기업가 비백 라마

스와미 등이 후보로 나섰다. 앞으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등판이 예

상되는 정도다.

지금까지 판세를 보면 향후 공화

당 대선 후보 경선은 극우에 가까울

정도로 보수 성향이 짙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디샌티스 주지사간 양강

대결로 좁혀질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44세인 디샌티스 주지사는

한때 '리틀 트럼프'로 불리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유사한 극우 노선을 밟

으며 정치적 입지를 굳혔지만, 지난

해 재선 승리 이후 독자적으로 존재

감을 키우며 '트럼프 대항마'로서 몸

값을 한층 불렸다.

특히 연말을 전후 한 각종 여론조

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

거나 팽팽한 접전을 이어가며 대권

주자로서의 가능성을 극대화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상으로는 트

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디샌티스 주지사가 본격적

으로 경선전에 뛰어들면서 판세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

온다.

이날 공개된 CNN 여론조사에서

친(親)공화당 성향 유권자의 53%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 반면 디

샌티스 주지사 지지율은 절반 수준

인 26%에 불과했다.

퀴니피액대가 18~22일 실시한 여

론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56%의 지지율을 기록해, 디샌티스

주지사(25%)를 31%포인트 앞섰다.

그러나 CNN 조사에서 10명 중 8

명의 유권자는 두 후보 중 어느 쪽으

로의 지지에도 열려있는 것으로 나

타나는 등 상황은 다분히 가변적이

다.

특히 일부 여론조사에서 디샌티스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본

선 경쟁력에서 앞서는 것으로 드러

나, 이를 감안해 정권을 되찾기 위해

공화당 유권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할 경우 판세는 한층 안갯속에 빠져

들 수 있다.

공화당 여론조사기관인 퍼블릭 오

피니언 스트레티지스(POS)가 지난

15~27일 경합주인 애리조나 유권자

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

면, 디샌티스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

통령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본선 경쟁력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

타나기도 했다.

이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46%

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44%)

을 근소하게 앞섰지만, 디샌티스 주

지사와 가상대결에서는 각각 43%와

47%의 지지율을 기록해 뒤지는 것

으로 집계됐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

자(CEO)와 대담을 통해 대선 출마

를 선언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이후 한층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긴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

는 '보수 인플루엔서'라는 점에서 그

를 등에 엎고 화려하게 출사표를 던

짐으로써 '머스크 후광효과'가 주목

된다.

'트럼프 vs 디샌티스'…2024 美대선, 공화당 후보경선 본격 점화
디샌티스, 트위터서 '보수 인플루엔서' 머스크와 대담 통해 출사표

초반 트럼프 우세…'리틀 트럼프', 트럼프와 차별화하며 공세 펼듯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우)과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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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우주센터·서울=연합뉴스)

조승한 나확진 기자 =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5일 이뤄진 3

차 발사에서 처음으로 실용급 위성

을 계획된 궤도에 안착시켰다.

첫 시도인 '실전 발사'에 성공하면

서 우리나라도 '뉴 스페이스'(민간

우주 개발) 시대의 서막을 열어젖히

며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이른바 '우주 경제'에 한 발짝 더 다

가섰다.

누리호는 이날 오후 6시24분 정각

에 예정대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

터에서 발사됐다.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

호를 고도 550㎞ 지점에서 정상 분리

한 데 이어 부탑재 위성인 큐브위성

7기 가운데 6기도 정상분리를 확인,

위성 발사 임무에 성공했다.

다만 큐브위성 중 하나인 한국천

문연구원의 도요샛 4기 중 1기는 사

출 성공 여부 확인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전했

다.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이날 오후

7시7분께 남극 세종기종기지에서 이

위성에서 발신하는 비콘 신호를 수

신했으며, 오후 7시 58분에는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

연구소 지상국과도 초기교신에도

성공했다.

큐브 위성 가운데 도요샛 1호와 루

미르의 LUMIR-T1, 카이로스페이

스의 KSAT3U도 비콘 신호 수신이

확인됐다. 전체 위성 8기의 교신 결

과는 26일 오전 11시께 한꺼번에 공

개될 예정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은 이날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 1시

간 20여분 뒤 브리핑을 통해 "국내 우

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누리호 3차 발사가 국민의 관

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완료됐

다"고 발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누리호 2차 발

사 성공에 이어 오늘 3차 발사까지

누리호 비행 성능을 확인하며 누리

호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발

사 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위성 운용

과 우주 탐사까지 우리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발사 의미를 설명했다.

아울러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

어로스페이스[012450]도 최초로 발

사 운영에 참여해 역할을 완수했다

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

다.

그러면서 "누리호의 기술과 경험

을 토대로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

된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추진, 국제

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기업

과 연구기관이 다양한 시도와 비즈

니스 모델을 펼쳐나갈 수 있는 '뉴 스

페이스 시대'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

겠다"고 강조했다.

항우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

분 발사된 누리호는 이륙 123초 후 고

도 약 66㎞에서 1단이 분리됐고, 230

초 후 고도 209㎞에서 페어링(위성

덮개) 분리, 267초 후 고도 263㎞에서

2단 분리, 고도 약 550㎞에서 차세대

소형위성 2호와 큐브위성 분리를 순

차적으로 진행했다.

1단, 페어링, 2단 분리가 애초 예정

시간보다 각각 2~5초 정도 빠르고 분

리 고도도 1.5~5㎞ 정도 높지만, 항우

연 측은 "목표 궤도와 실제 비행 과

정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

오차는 나타날 수 있다"며 "정확한

발사였고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고정환 항우연 한국형발사체고도

화사업단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잘 진입해 차

세대 소형위성 2호를 안전하게 분리

하는 것"이라며 이번 발사가 성공이

라고 평가했다.

한국형 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도

겸임해 누리호 1, 2차 발사도 사업책

임자로서 참여했던 고 단장은 "7년

정도 사업책임자를 맡았는데, 결과

가 좋게 마무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

행"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앞으로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

업으로 2025~2027년 세 차례에 걸쳐

누리호를 더 발사하게 된다. 4~6차

발사는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

스페이스에서 누리호 기체 총조립

을 맡게 되고 항우연과 함께 발사 운

용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손재일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대표는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이라 하지만, 앞선 국가들과 격

차가 굉장히 크고 그걸 어떻게 뛰어

넘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지가

중요하다"며 "우리나라가 가진 인프

라 자체도 인력이나 산업 측면에서

똘똘 뭉쳐야만 세계적으로도 싸울

수 있다"고 말했다. 

rao@yna.co.kr

목표고도 550㎞서 실용급위성들 궤도 올려…차세대 2호·큐브위성 일부 교신 성공    도요샛 4기중 1기, 사출성공 확인필요"…이종호 "비행성능 확인해 신뢰성 확보"

누리호 첫 '실전발사' 성공…뉴 스페이스 시대 열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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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40%)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

'(53%)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

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

에서 ±3.1%p다. 응답률은 18.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geein@yna.co.kr

국회 운영위 출석…김대기 "연근해 90여곳 조사했는데 문제없었다"

국민의힘 2%p 오른 34%·민주당 2%p 내린 27%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윤

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횡보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

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

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

부정 평가는 56%였다.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비교해보면

긍정 평가는 변동이 없었고, 부정 평

가는 1%포인트(p) 올랐다.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결단력이

있음'이 19%로 가장 높았고 '일관성

이 있고 신뢰가 감'(7%), '공정하고

정의로움'(7%) 등의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에는 '경험과 능력

이 부족함'(19%), '독단적이고 일방

적임'(18%),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

함'(13%), '일관성이 없고 신뢰하기

어려움'(11%) 등이 꼽혔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로

직전 조사보다 2%p 올랐고, 더불어

민주당은 2%p 하락한 27%였다.

내년 4월 22대 총선에 대한 인식으

로는 '정부·여당 지원'과 '정부·여

당 견제'가 각각 46%로 동률이었다.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

남국 의원에 대해선 '의원직을 사퇴

해야 한다'는 응답이 60%로, '의원직

사퇴는 섣부르다'는 의견(31%)보다

월등히 많았다. 민주당 지지층(42%)

및 진보층(48%)에서도 '사퇴해야 한

다'는 의견이 높았다.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수 시찰단 파견에 대해선 '도움이 될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김연정 이

동환 곽민서 기자 =  대통령실은 24

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본 후쿠

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6월 말 나올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분석과 우리 시찰단의 조

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

을 밝혔다

또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

이나에 탄약을 지원할지 여부에 대

해서는 "추후 검토하겠다"며 말을 아

꼈다.

이날 운영위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이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국정감사 이

후 만 6개월 만에 개최됐다.

김 실장은 "IAEA에서 오염수에

대한 종합 결과가 6월 말 나온다"며

"IAEA에서 오염수 안전성을 담보

하지 못한다면 저희도 당연히 양보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다만 "전 정부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IAEA 기준을 따르

고 사전 협의해 방류를 반대하지 않

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또 "4∼5년 후에 (오염

수가) 돌아오면 큰일 난다고 하는데,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면서 오염수보

다 더한 것들이 많이 나갔다"며 "10

년이 넘었지만 우리 해안이나 수산

물이나 어디를 봐도 문제가 없다, 예

전 후쿠시마 전하고 똑같더라는 결

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연근해 90여곳을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여태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IAEA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

장도 재확인했다.

IAEA 신뢰성을 문제 삼는 야당

의원에게는 "IAEA를 못 믿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세상에 믿을 곳

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IAEA로부터

시료를 제공받아 분석 중으로 분석

한 결과가 조금 후에 나올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들이 조사 결과를 확인

할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

혔다.

김 실장은 'IAEA가 괜찮다고 하

면 그대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냐'는

물음에 "그렇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 일

본 수산물 수입도 재개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선

을 그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염

수에 포함된 삼중수소(트리듐)가 방

사성 원소인 세슘-137보다 더 인체

에 해롭다는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

"라며 "삼중수소는 인체에 들어가면

일주일, 열흘이면 배출이 된다"고 언

급했다.

대통령실은 전문가 시찰단에 원자

력, 방사능, 환경 분야 전문가가 6명

이며 해양 환경 전문가 1명이라는 사

실도 공개했다.

한편,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향

후 우크라이나에 탄약 지원을 할 것

尹지지율 36%…'김남국 사퇴' 60%, '日시찰단 도움안돼' 53%[NBS]

김대기 "IAEA가 오염수 안전성 담보 못하면 우리도 양보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인가'라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

에 "전황을 보고 다른 상황을 고려해

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현재 지원 현황과 관련해선 "

풍산그룹이 포탄을 생산해 계약하는

것은 있지만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해

선 한미 간 협의는 하고 있다"며 "저

희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나 폴란드를 통해 우회적

으로 지원하느냐'는 이어진 질의에

도 "폴란드를 통해 우회하는 것도 사

실은 없다"고 답했다.

조 실장은 미 정보기관의 국가안

보실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는 "인

정하지 않는다"며 "내부적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가 도·감청에

뚫렸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조 실장은 "기본적으로 도·감청

에 대한 보호 시설이 청와대보다 잘

돼 있고 그것을 업그레이드했다"며 "

점검해 봤지만 외부에서 도·감청하

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

렸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업무보고에서 전임 문

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겨냥, "

상대의 선의에만 기대는 가짜 평화

였다"고 말해 야당의 강한 반발을 사

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활동을 지원하는 제2부

속실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이미 부속실에 4∼5명

의 팀이 있고, 제2부속실을 만들면

인원이 늘어난다"며 "그냥 부속실에

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에게 넷플릭스 관련

보고를 누가 했느냐'는 민주당 유정

주 의원 질의에 "보고할 수 있다고 본

다. 영부인이라고 해서 집에서 살림

만 살라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했

다.

김 실장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책방' 논란 관련 질의에 "현직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이나 나라의

큰 어른, 지도자로서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법과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한 건설노조원의 분신

사망을 두고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하

지 않겠냐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 지

적엔 "경찰이 그렇게 무리하게 가짜

로 죄를 만들진 않는다고 생각한다"

고 김 실장은 말했다.

hwayoung7@yna.co.kr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
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있습니i다.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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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보스톤 봉사회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Dry Cleaners for Sale
세탁소 매매 385K

Charlestown, Boston

연매상 479K

Watertown

년매상 350K

세탁소 매매 

2Millon 부동산포함

Charlestown, Boston

연매상 479K

781.883.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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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Borders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미국 작곡가의 한국음악 다이어리

Richard Carrick, 작곡/지휘: 버클리 음대
Jae Cosmos Lee, 바이올린

Jacques Wood, 첼로
김수연, 플루트
주정현, 해금
김현채, 가야금
김유나, 아쟁
방지원, 장구

 Miro Magloire, 안무
Anabel Alpert, 무용
Nicole McGinnis, 무용
Megan Foley, 무용
Rachele Perla, 무용
Amber Neff, 무용

www.kcsboston.org
usa-boston.mofa.go.kr
등록 후 무료 입장

문의 781-223-4411
무료 주차 제공

황종궁 아악
산조 (해금, 아쟁, 가야금)

Richard Carrick
JM Leclair
M Ravel

한국, 미국 민요

주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주최

JUNE 16
FRIDAY, 7:30 PM

Sanders Theatre
Harvard University
45 Quincy Street
Cambridge, MA

 

주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주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주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주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주최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주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주최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주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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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여왕 2년(888년)에, 각간 김위홍이 대구

화상大矩和尙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된 향가집인 삼대목三代目을 편찬하였다.443)

아쉽게도 삼대목은 현존하지 않는다. 만약 이

최초의 가집歌集이 오늘날 발견된다면 그 문학

적, 역사적 가치는 대단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삼대목에 어떤 향가가 실렸었는지 제목

조차도 알 수 없다. 다만 옛적부터 구전되었거

나 그 당시 불렀던 향가들로 엮었을 것은 분명

할 것이다. 다행히 대구화상과 향가에 대한 기

록이 삼국유사에도 등장하기에 좀 더 폭넓게 추

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삼국유사에 보면 화랑의

우두머리, 즉 국선들인 예흔랑과 요원랑, 계원,

숙종랑 등이 심신을 수련하기 위하여 국토를 유

람하면서 지어 부른 노래를 사지舍知(13등급)

심필心弼을 시켜 향가 작가로 이름난 대구화상

에게 보내어 경문왕을 칭송하는 향가인 현금포

곡玄琴抱曲, 대도곡大道曲, 문군곡問群曲 등 3

수를 짓게 하였다. 노래를 다 지은 대구화상은

이를 경문왕(진성여왕의 아버지)에게 보고하

자, 왕은 크게 기뻐하면서 화랑 국선들을 칭찬

하고 상을 내렸다. 이런 기록으로 보아 진성여

왕은 화랑의 국선 출신인 아버지 경문왕을 위하

여 화랑들이 호연지기를 키우며 부른 노래들을

많이 삼대목에 실었을 개연성이 크다(앞서 언

급한 세 곡은 분명히 삼대목에 실렸을 것이다).

또한 삼국유사에 기록된 14수의 향가 중에서 두

수인 ‘모죽지랑가’와 ‘찬기파랑가’는 화

랑들을 칭송하는 향가로, 이들이 그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모죽지랑가慕竹旨郞

歌’ 는 화랑 득오得烏가 죽지랑을 떠올리며 지

은 노래로 자세한 내용은 32세 풍월주 신공조(3,

4편)에 다루었다. 찬기파랑가讚耆婆郞歌는 제

망매가와 함께 향가의 백미로 꼽히는 작품이다

. 765년 이전 신라의 대표적인 향가 중의 하나인

데, 승려 충담사忠談師가 모범적인 화랑 기파랑

이 죽은 후 냇가에서 제를 올리면서 읊은 향찬

으로 기파의 죽음을 애도하는 내용이다.

김완진의 해석을 인용하면 노래는 다음과 같

다.

<흐느끼며 바라보매/ 이슬 밝힌 달이/ 흰 구

름 좇아 떠 간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기

랑耆郞의 모습인 수풀이여/ 일오逸烏 내川의

조약돌에/ 낭郎이여 지니시던/ 마음의 가를 좇

으련다/ 아아 잣나무 가지 높아/ 눈이 못 덮을

고깔이여>

기파는 탁월했던 화랑으로 전해지지만 그에

관한 기록은 위에 향가 외에는 없다. 화랑세기

에도 그의 이름이 전하지 않는다. 화랑세기에는

풍월주 32명을 비롯하여 413명의 이름이 전하지

만 기파랑의 이름은 없다. 다만 승려 충담사가

경덕왕의 부탁으로 ‘안민가安民歌’를 지을

때, 왕으로 부터 칭찬을 받은 것으로 보아 향가

의 내용 뿐만 아니라 기파의 업적 또한 컸으리

라 사료된다. 화랑세기에는 그의 이름이 등장하

지 않지만, 기파는 화랑의 풍월주나 부제에 버

금가는 전방대화랑 또는 좌우대화랑을 지냈을

개연성이 크다. 

다음은 삼대목을 대구화상과 함께 엮은 각간

김위홍의 생애를 따라가 본다. 김위홍은 경문왕

의 동생으로 헌강왕, 정강왕, 진성여왕의 숙부

이다. 진성여왕에게는 숙부일 뿐만 아니라 남편

(정부)이기도 하다. 위홍의 부인 부호부인鳧好

夫人이 헌강왕과 진성여왕의 유모였다. 위홍은

875년에 헌강왕이 즉위하면서 위진魏珍을 이어

(쫓아내고?) 상대등에 올랐다. 위진의 전임 김

정金正은 12년간(862 ~ 874년) 그 위位에 있었는

데, 위진은 불과 1년 남짓 상대등을 지냈다. 김

위홍이 언제까지 상대등에 재임하였는지의 기

록은 없지만, 그가 888년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기에 아마도 그때까지 무려 13년간 재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상대등은 누구였는

지의 기록이 없지만 준흥俊興이 898년에 상대

등이 되었으니 준흥 전에 또 다른 상대등이 있

었음이 분명하다. 어째든 위홍은 장기간 상대등

을 지내면서 왕들의 숙부로서 많은 권력을 전횡

하였다. 위홍의 형 경문왕이 875년에 사망하고,

그의 장남 즉 위홍의 장조카 김정이 헌강왕으로

즉위하였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즉위한 김정은

숙부의 도움이 필요해서 위홍을 상대등에 임명

했거나 위홍이 자신의 세력을 업고 그 위를 차

지했을 것이다. 헌강왕은 11년간 왕위에 있다가

적자가 없이 어린 서자 김요만 남기고 사망하였

다. 그러자 헌강왕의 동생 김황이 왕위를 이으

니 그가 정강왕이다. 정강왕은 1년 남짓 왕위에

있다가 사망하였고, 그를 이어 여동생 김만이

즉위하니 그녀가 진성여왕이다. 진성여왕은 왕

위에 오르기 전부터 숙부 김위홍과 이미 사통을

하고 있는 관계였다. 그러니 위홍의 권력은 범

이 날개를 단 격이 되었다. 하지만 위홍은 왕의

‘남편’으로써 누리던 권력은 오래가지 못하

고 진성여왕 즉위 이듬해인 888년에 사망하였

다. 사후 그는 혜성왕으로 추봉되었다. 그의 형

경문왕이 841년에 태어났기에 위홍은 아마도 40

대 초중반에 사망하였다. 대구화상과 함께 삼대

목을 편찬한 것 외에 그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특히 상대등이 되면서 권력을 전횡

하며 정치를 어지럽혔고, 질녀인 진성여왕과 ‘

불륜’ 관계로 대궐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였다

는 것이 후세 유학자들의 평이다. 하지만 당시

의 사회상으로 보면 숙부와 질녀가 부부가 되는

것은 불륜이 아니다(진흥왕의 부모도 숙부와

질녀의 관계이다. 그들을 불륜이라고 평하는 기

록은 본 적이 없다). 

443) 삼국사기 권 제11 신라본기 진성왕2년의

기록에 보면 ‘이내 대구화상과 더불어 향가를

모아 수집하라고 명하고 이를 삼대목이라 하였

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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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郞世紀, 32세 풍월주風月主 신공信功(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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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미국 공영방송 PBS에서 시사 문제를 다루

는 프로그램(Frontline, April 23, 2013)은 ‘

은퇴 도박(The Retirement Gamble)’이란

제목으로 은퇴 자금이 도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방송했다. 방송된 지가 10년

전 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은퇴 준비하는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 방송 내용의 핵심인

‘투자위험’을 소개하는 이유는 일반 투자

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 서비스받을 때, 공과

금을 낼 때, 등 얼마인지를 확인해 본다. 단

몇 푼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름값이 싼 곳을

찾기도 하고 원하는 물건이 세일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도 한다. 껌 한 통

을 사도 가격이 얼마인지를 확인한다. 그런

데 몇십 년이 될 수 있는 은퇴 생활에 필요한

소중한 돈을 투자할 때는 투자 경비(Fee)로

얼마나 나가는지 투자자는 모른다. 이해하

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일반 투자자는 알려

고 노력하지도 않는다. 

뱅가드(Vanguard) 창업자인 존 보글은

투자 경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기 위

해서 한 예를 든다. 투자자가 수익률 7% 그

리고 투자 경비가 2%라고 가정하면 50년 동

안 투자자의 은퇴자금이 무려 63%가 적어진

다고 설명한다. 투자 수익이 복리로 불어나

듯 투자 비용 역시 복리로 적어지기 때문이

다. 

은퇴자금을 관리하는 높은 간부(Retire-

ment Exec., JP Morgan Asset Mgt.)에게 질

문하니 간부의 대답은 복리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답한다. 같은 질문을 반복

하며 투자 비용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

느냐고 질문하니 마지못해 ‘많다’라고 답

한다. JP Morgan Asset Mgt에서 운용되는

뮤추얼 펀드가 100여 개이며 투자 비용이

0.5%에서 2.5%라고 방송에서 말한다. 

투자자의 최대 관심사는 투자한 후 발생

하는 수익률이다. 뮤추얼 펀드는 펀드 매니

저가 투자자의 돈을 모아서 유망하다고 예

상하는 회사 주식에 투자한다. 일반적으로

매니저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 선

별가(Stock Analyst)의 의견을 종합하여 투

자 결정한다. 이와 반면 인덱스 펀드는 회사

규모에 따라서 이미 선정되어 있기에 펀드

매니저가 필요하지 않다. 한 예로 S&P 500인

덱스는 미국 500대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력도 많고 투자 돈도 풍부한 뮤추얼

펀드가 기업을 잘 선정해서 투자하기에 수

익률이 인덱스 펀드보다 분명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다르다. 과거

뮤추얼 펀드와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을 비

교해 보면 모든 뮤추얼 펀드의 85%가 인덱

스 펀드 수익률보다 떨어진다.

뮤추얼 펀드의 비용이 많아도 수익률이

더 높으면 일반 투자자에게 이익이다. 그러

나 투자 비용은 인덱스 펀드보다 높은데 수

익률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 점

을 보험회사(President, Prudential Retire-

ment)에 대표에게 질문했다. 보험회사 대표

는 본인은 이러한 결과 보고서를 본 적이 없

다고 말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수시로 발행

되는데 모른다고 답을 하니, 금융업계의 어

두운 면을 지적한 책(Pound Foolish) 저자는

미소를 지으며 ‘믿을 수 없다(Unbeliev-

able)’라고 언급한다.

보험회사는 은퇴한 교사들을 고용한다.

교사가 교사에게 접근하면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이 적어진다. 보험회사에 고용된 에

이전트(과거 선생님)는 투자종목에 숨어있

는 경비, 수수료, 벌과금, 등을 자세히 말하지

않는다. 선생님들이 이런 투자종목에 투자

해야 보험 회사가 돈을 벌고 본인에게 돌아

오는 수입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아이들 교

육에 책임진 선생님들에게 제공된 대표적인

투자상품이 어뉴이티(Annuity)이다. 

일반 투자자는 투자하며 복잡하고 번거롭

고 따분하다는 생각(Complicated, Dull,

Boring)을 한다. 그래서 투자의 기본인 투자

비용에 관하여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대형 금융업계의 사장과 고위 간부는 복리

계산도 모른다고 하고 뮤추얼 펀드와 인덱

스 펀드 수익률 차이도 모른다고 답을 한다.

이런 금융회사가 일반 투자자의 자금 10 tril-

lion 이상을 운용하고 있는 실체이다. 

방송에 나온 경제학자, 은퇴 선생님, 프로

그램 제작자, 등 많은 사람이 은퇴자금 부족

으로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다. 미국의 금융회사는 투자자가 은퇴자금

마련에 도움이 되기보다 본인의 이익을 우

선할 수 있다. 은퇴자금의 소중한 돈 일반 투

자자 본인이 지켜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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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 6월 3일

●운수: 무엇이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샘솟

는 때입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질 것입니다. ●금전

: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겠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이득이 되는 고급정보를 얻

게 될 것입니다. ●애정: 마음을 열고 솔직한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서로 간에 알게

모르게 쌓였던 장벽도 한순간에 다 허물어트릴 수 있습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30, 3일 길일. 28, 2일 주의.

쥐띠 | 자신감이 샘솟는

●운수: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

니다. 어디를 가든지 귀를 활짝 열어두어야 하겠습니다. ●금전:

원하던 것을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구매할 계획이 있었다면 이

번 기회를 노릴 만합니다. ●애정: 사랑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마땅하고 좋은 상대

를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드디어 인연의 짝이 나타납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9, 30일 길일. 28, 3일 주의.

소띠 | 귀를 활짝 열어두어야

●운수: 이럴까 저럴까 결정하지 못하던 상태에서 벗어납니

다. 한쪽으로 결정하고 나면 몸도 마음도 편해지고 가벼워집니다.

●금전: 기다리던 매매가 성사될 것입니다.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절실

하게 필요한 때에 금전적인 문제도 해결되겠습니다. ● 애정: 자연스럽게 가까워

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끌리는 감정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8, 29일 길일. 30, 31일 주의.

토끼띠 | 가뭄에 단비가 내리는 

●운수: 함께 있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과의 갈등이 있겠습니

다.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져도 지금은 때가 아니니 참고 지

나가세요. ●금전: 머릿속의 생각이나 이론만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실패와 손

해를 피해가려면 직접 부딪쳐서 얻는 산 경험을 쌓도록 하세요. ●애정: 다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8, 2일 길일. 29, 31일 주의.

범띠 | 지금은 때가 아니니

● 운수: 소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함께 의논해서 결

정해야 합니다. 혼자서 생각하는 것보다 둘이서 의논하면 더 좋은

답을 얻게 됩니다. ● 금전: 금전운이 좋은 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순조

롭게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 애정: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이 홀

가분해지는 때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니 모든 관계도 좋아집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30, 1일 길일. 28, 31일 주의.

용띠 |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니

● 운수: 무작정 답을 기다리고 있자니 답답해집니다. 이런저

런 일로 고민하게 됩니다. ●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머릿속으로 계산한 것과 돌아오는 결과와는 엄연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이제는 더 갈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때입니다. 오랜 세월 참았던

인내심이 바닥이 드러나고 한계점에 다다릅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31, 3일 길일. 29, 1일 주의.

뱀띠 |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 운수: 내 것으로 생각하고 꽉 잡고 있으면 힘이 들지만, 손

에서 내려놓는 순간에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 금전: 전혀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의 흐름을 꼼꼼히 분석하고 따져보아

야 하겠습니다. ● 애정: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다고 해서 시원해지는 것이 아닙니

다. 오히려 새롭게 생긴 불안감으로 밤잠을 못 이루 수 있습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28, 1일 길일. 30, 2일 주의.

말띠 | 꼼꼼히 분석하고 따져보아야

●운수: 여기서 멈추어야 하나 아니면 더 가야 하나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가던 길을 멈추고 새로운 판을

짜야 합니다. ●금전: 돈은 들어오나 나가는 것이 많으니 모으기가 쉽지 않겠습니

다. ●애정: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 격이 되기 쉽습니다. 당장은 지금보

다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9, 2일 길일. 28, 31일 주의.

양띠 |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

●운수: 상황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

게 낙관적으로만 보는 것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금전: 이런저런 제의가 들어오니 생각이 많아집니다. 동업이나 사업투자에 대한 제

의도 들어올 것입니다. ●애정: 좀 더 신경 쓰도록 하세요.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자식을 빛나게 하고 자식의 삶에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31, 3일 길일. 30, 2일 주의.

닭띠 | 삶에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운수: 행불행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

다.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 한다고 했는데

노력한 것과 비교해서 결과가 적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기회가 이번만 있는

것이 아니니 다음을 기약하고 용기를 내야겠습니다. ●애정: 빨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이 꼬리를 물고 따라 다닙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30, 3일 길일. 29, 1일 주의.

원숭이띠 |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 운수: 중요한 약속은 잡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

습니다.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금전: 막연히 어떻게 잘 되겠지 믿고 기다리지 말고 대책을 세우세요. ● 애정: 세

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와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 받아들이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1, 2일 길일. 31, 3일 주의.

개띠 |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 운수: 상황을 너무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가 훨씬 더 클 수 있으니 철저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

겠습니다. ● 금전: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의 돈은 융통될

것입니다. ● 애정: 현재진행형인 상대와 새롭게 만난 사람과의 사이에서 고민하

고 있다면 이제는 더는 미루지 말고 결정해야 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30, 2일 길일. 29, 1일 주의.

돼지띠 | 철저히 확인하고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형사 마석도(마동석)가 마약 거래

장소인 나이트클럽에 난데없이 들

어가 자기를 가로막는 직원을 때

려눕히자 여성들이 기겁한다. "왜

그래요, 깡패예요?"

마석도가 쓰러진 직원을 가리키

며 답한다. "아니, 얘가 깡패예요."

형사인지 깡패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건 여전하다.

괴물 형사 마석도가 돌아왔다.

오는 31일 개봉하는 범죄 액션 영

화 '범죄도시 3'에서다.

숨돌릴 틈 없는 액션, 폭소를 자

아내는 유머, 권선징악의 명확한

이분법적 구도 등 범죄도시 시리

즈의 기본 틀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액션의 강도는 눈에 띄

게 높아졌다. 이는 영화의 스케일

이 커진 것과 무관치 않다.

금천경찰서 강력반 소속이던 마

석도는 '범죄도시 3'에선 서울 광

역수사대로 근무지를 옮겼다. 가

리봉동 범죄 조직을 소탕하던 그

가 이젠 일본 야쿠자 조직이 연루

된 거대한 마약 범죄를 파고든다.

마석도의 숙적도 한 명이 아니

다. 한국 빌런 '주성철'(이준혁)과

일본 빌런 '리키'(아오키 무네타카

)를 모두 제압해야 한다.

이들은 기존 '범죄도시' 시리즈

의 빌런보다 잔혹하다. 단도를 꺼

내 드는 건 기본이고 장검을 휘두

르거나 권총까지 서슴없이 뽑아

든다.

이번에도 마석도는 맨주먹으로

맞선다. 그가 주먹을 날릴 때마다

강력한 음향이 울리며 장쾌한 느

낌을 극대화한다.

마석도는 주특기인 업어치기와

적을 번쩍 들었다가 내려치는 기

술도 간간이 구사하지만, 이번에

는 핵 펀치를 많이 사용하는 느낌

이다.

실제로 '범죄도시 3' 제작진은

마석도의 복싱 액션을 강화하는

데 공을 들였다고 한다. 복싱은 마

동석이 일찍부터 해온 운동이다.

적의 주먹을 날렵하게 피하는 자

세가 선수급이다.

영화가 늘어질 틈을 조금도 주

지 않으려는 듯 액션 장면도 잦아

졌다. 칼과 쇠 파이프가 난무하는

난투극이 끊이질 않는다.

액션에 버무려진 유머도 빛을

발한다. 마동석만이 구사할 수 있

을 것 같은 유머다.

마동석의 말과 행동엔 그만의

코믹한 요소가 있다. 이 때문에 관

객은 그가 특별히 기발한 말과 행

동을 하지 않더라도 시종 웃음을

머금고 그를 바라보게 된다.

마석도의 새로운 동료인 광수대

팀원들도 금천경찰서 강력반의 유

머 코드를 잘 물려받은 듯하다. 마

석도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상관

장태수(이범수)도 등장할 때마다

웃음을 자아낸다.

마석도의 세계관은 늘 그렇듯

단순하기 그지없다. 이번에도 그

는 "나쁜 놈들은 다 잡아야 돼"라

는 혼잣말을 내뱉는다.

전작처럼 '범죄도시 3'도 복잡한

고민 없이 시원한 액션과 유머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엔 손색이

없는 영화가 아닌가 한다.

이 영화를 연출한 이상용 감독

은 22일 시사회 직후 기자간담회

에서 "마석도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조력자들을 어떻게 이용하

고 새로운 빌런들을 어떻게 때려

잡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올해로 52세인 마동석은 '몇살

까지 액션 연기를 하고 싶으냐'란

질문에 "관객들이 원할 때까지 계

속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액션 연기

에 대한 애정을 감추지 않았다.

'범죄도시' 시리즈는 마동석이

주연뿐 아니라 제작과 기획까지

맡은 한국 대표 범죄 액션 영화로,

8편까지 제작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5월 개봉한 '범죄도시 2'

는 1천269만3천여명의 관객을 모

아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유일한 '

천만 한국 영화'로 기록됐다.

'범죄도시 3'가 전작처럼 흥행에

성공할 경우 극장가에서 외국 영

화에 밀리고 있는 한국 영화의 구

원투수가 될 전망이다.

마동석의 핵펀치처럼 강력해진 액션과 유머…영화 '범죄도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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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정말

토가 나올 것 같았어요. (앞에서 달려가

는) 태주를 봤는데 저 멀리 가고 있어서

원망하면서 뛰었죠."

박훈정 감독의 신작 '귀공자' 주연을

맡은 배우 김선호는 21일 서울 광진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이

영화의 추격 장면을 촬영한 기억을 떠올

리며 이렇게 말했다.

'귀공자'는 필리핀에서 불법 경기장을

전전하며 힘겹게 살아가던 복싱 선수 '

마르코'(강태주)가 한국에 오는 길에 마

주친 정체불명의 남자 '귀공자'(김선호)

의 추격을 받는 이야기로, 다음 달 21일

개봉한다.

'거미여인의 키스' 등 연극 무대를 거

쳐 '유령을 잡아라', '스타트업', '갯마을

차차차' 등 브라운관에서 인기를 끈 김

선호에게 이 영화는 스크린 데뷔작이기

도 하다.

김선호는 극 중 자동차 추격신과 총격

뿐 아니라 와이어를 활용한 점프 등 다

양한 액션 연기를 선보인다.

김선호는 높은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에 대해 "제가 사실은 고소공포증

이 좀 있는데 이것만큼은 형님들(대역)

이 해준다고, '다른 건 네가 다해도 걱정

하지 마'라고 들었는데 자연스럽게 제

뒤에 와이어가 와 있더라"라며 웃었다.

박 감독은 "제가 영화를 찍을 때 대역

을 쓰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 저와 작품

을 하게 되면 배우들이 대부분 액션을

다 직접 해야 한다"며 "리얼함(사실성)

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귀공자'에서 김선호는 포마드 헤어스

타일에 말끔한 수트를 입은 무자비한 인

물의 역할을 소화했다. 추격 중에도 콜

라병에 빨대를 꽂아 마시는 여유로운 모

습을 보이기도 한다.

김선호는 "(콜라를) 계속 쉴 새 없이

마셔 한 컷당 다섯 병씩은 먹었던 것 같

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영화 속 주인공 귀공자를 '맑은 눈의

광인'에 비유한 김선호는 "감독님과 처

음 얘기했을 때 공통적인 의견이 '깔끔

했으면 좋겠다'였다. 어떤 액션을 하는

순간에도 마무리할 땐 깔끔하게 다시 채

비했다"며 "총을 쏘는 중에도 웃고 즐기

는 모습을 보이는 이 캐릭터를 보며 '정

말 정상이 아니구나' (생각했다)"고 회

고했다.

'귀공자'에는 김선호 외에도 마르코

역의 강태주, '한이사' 역의 김강우, '윤

주' 역의 고아라가 등장한다.

신예 배우 강태주는 3차에 걸친 오디

션을 통과해 마르코 역에 발탁됐다. 경

쟁률이 1천980대 1이었다고 한다.

강태주는 "복싱 장면을 잘 소화하기

위해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복싱부 선수

들과 같이 선수 스케줄로 운동하고 준비

했다"며 "러닝 장면 같은 것도 기초 체력

을 많이 올려놓은 덕에 잘 소화할 수 있

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훈정 감독은 범죄 누아르 '신세계'

와 미스터리 액션 '마녀' 시리즈를 연출

한 바 있다.

박 감독은 '귀공자'에 관해 "스피드가

좀 있는 영화"라며 "이번 작품은 기존의

제 영화들과는 다르게 조금 빠르게 느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사실 이 영화는 제가 거의 배우

들한테 '묻어간다'고 보면 된다"며 배우

들에게 공을 돌리기도 했다.

지난 2021년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던

김선호는 이날 제작보고회 인사말에서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

스럽다"며 사과했다.

당시 김선호의 하차설이 거론된 데 대

해 박 감독은 "'고민을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저는 대안이 없었다"며 "지

금은 (김선호 캐스팅을) 잘했다고 생각

한다"고 털어놨다.

'귀공자'로 스크린 데뷔 김선호 "토 나올
만큼 뛰었죠"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그룹 뉴

진스가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선정한 '2023 차세대 리더'에 이름을 올렸다

고 소속사 어도어가 24일 밝혔다.

타임은 매년 트렌드를 이끄는 리더와 선

구자를 선정해 발표한다.

뉴진스는 23일(현지 시간) 공개된 올해

명단에 케이팝 아티스트로는 유일하게 이

름을 올렸다. 뉴진스 외에 영국의 배우 플

로렌스 퓨, 브라질의 활동가 르네 실바 등

이 함께 포함됐다.

타임은 "뉴진스는 어느 케이팝 선배 아

티스트보다 훨씬 빨리 글로벌 이정표에 도

달하며 케이팝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고 평가했다.

타임은 노래 'OMG'와 '디토'로 올해 빌

보드 '핫100'에 5주간 머무르고 케이팝 그룹

최단기간 스포티파이 합산 누적 10억 스트

리밍을 달성하는 등 뉴진스가 데뷔 후 1년

이 채 되지 않아 이룬 성과에 주목했다.

뉴진스는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항상 신선한 분위기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

한다"며 "케이팝 시장이 워낙 빠르게 변하

는 만큼 미래를 예측할 순 없겠지만, 그 과

정을 즐기며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려

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뉴진스, 美 타임 '2023 차세대 리더'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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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 랩 매매합니다.
Tel. 508-215-9122

베벌리 타운 피자가게 직원 급구함

캐시어 등 모든 포지션 직원

경험자 우대, 무 경험자 환영

영어 가능자 선호

617-251-1120

부동산 매매 
617-254-4654광고 문의

2/3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3/10
38년 운영한 세탁소 판매
은퇴위해 매매 합니다. 
Tel. 617-304-1388

5/26

나이 많으시며 치매있으신 웰즈리(Wellesley,Ma.)에 사시는
저희 아버님을 파트타임으로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joint@sent.com 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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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엔 밥과 연관된 게 많단다. 카톡을

받았는데, 몇개만 그대로 옮긴다. “나중에

밥 한번 먹자. 밥은 먹고 지내냐? 밥은 꼭 챙

겨 먹어. 그게 밥 먹여주냐? 다 된 밥에 재뿌

리기. 밥맛 떨어져! 사람이 밥값은 해야지

~”

작가 김훈의 짧은 글에서도 밥은 등장한

다. ‘황사바람 부는 거리에서 시위군중의

밥과 전경의 밥과 기자의 밥은 다르지 않았

다. 그 거리에서, 밥의 개별성과 밥의 보편

성은 같은 것이었다. 아마도 세상의 모든 밥

이 그러할 것이다.’역시 밥은 누구나 먹어

야 한다. 

하긴 밥을 나눠 먹을 적에 정이 깊어가는

건 사실이다. 모두 뱃속이 편해 질것이니 만

사가 형통일수도 있겠다. 시인 고은은 밥은

사랑이라 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

흔하디 흔한 것

동시에

최고의 것

가로되 사랑이더라

(고은, 밥)

밥을 건너뛰면 저혈당 증세를 보인다. 떨

어진 혈당으로 배고픔은 물론, 식은땀이 나

오고 떨리고 어지러운 증세는 누구나 겪어

본 적이 있을터. 나역시 그러한데, 나한테는

일단 손떨림현상이 먼저다. 내 어머니도 이

따금 그런 증세를 호소하시곤 했다. 

밥 대신 설탕은 어떠한가. 옛날 없을 적엔

설탕물이 손님 접대용으로는 그만이었을

적도 있었으니 말이다. 음료수였는데, 슈가

냉수라 이름 붙였다. 설탕물은 밥을 대신 할

수는 없던가.  설탕이 이젠 공공의 적이 되

었는데, 분명 설탕도 몸에 이로운 점도 있을

터. 하긴 뭐니 뭐니 해도 밥심이 제일인게라

. 

한국대통령이 미국방문중에 만찬을 갖

었다 했다. 바이든대통령은 한국대통령에

게 제로콜라를 권했다던가. 설탕없는 무설

탕 음료수다. 

역시 밥심이며 밥을 나누며 정깊은 이야

기가 오간다. 친분은 밥을 나누어야 쌓이는

가 한다. 하긴 컬컬하고 구진한 입엔 만사가

귀찮아 지는 법.

식사할 겨를도 없는 지라. (마가 3:20)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890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학 박사과정을 시작하며…   

한담객설閑談客說: 밥에 관한 단상

2023년, 올 봄학기부터 <상담학 박사과

정>을 시작하였다. 시작이 반이라지만, 아

직도 3년여 정도의 시간을 공부와 씨름해

야 한다. 세상 나이 60이 되어 공부한다는

것은 참으로 설레는 일이기도 하고 감사한

일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무엇인가

외우려면 정말 외워지지 않을 때는 ‘내

머리가 이렇게 답답이였던 거야?’하고

머리를 흔들어 본다. 그만큼 쉽지 않은 길

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디

에 목적을 두고 공부를 하는가 라는 것이

다.

20여 년 전 <기독교 상담학> 공부를 마쳤

다. 그리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았다.

다만 코로나19 전에는 가을학기가 되면 한

국을 방문하며 한 신학대학교에서 ‘특강

’을 얻어 2회 정도씩 학생들과 마주하며

이야기하고 돌아오곤 했었다. 그런 이유

등을 들어 한국에 매해 방문을 했었다. 그

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며 남편을 떠나

보내고 다시 뉴욕의 신학교에 들어와 M.

Div 석사 과정을 마쳤다. 참으로 바쁜 나

날을 보내며 보람과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

.

<상담학 박사과정> 수업 중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는 지나치듯 여기저기서

만났던 공부에서 직접적인 교수님의 강의

와 함께 과제를 직접 정리하며 내면이 큰

변화를 얻게 되었다. 내가 알고 있던 지식

이라는 것을 훌쩍 넘어 누구에게나 알게

모르게  감추고 덮고 애써 잊으려 했던 어

린 시절의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는 작업의

시작인 것이다. 때로는 잊었던 것들을 들

춰내며 기쁨과 행복 그리고 아픔과 슬픔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음을 깨닫는 것이다.

또한 ‘가족치료’ 수업도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와 이어지는 수업이기는

하다. 그러나 각각 교수님의 섬세하고 정

확한 가르침에서 또 배우는 것이다. 누군

가의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

이 우선 ‘치유’를 얻어야 한다. 두 교수

님의 수업은 내게 큰 감동과 함께 아직은

공부할 나이임을 새삼 깨닫고 감사한 마음

으로 열심히 공부에 열중하는 것이다. 그

것은 가르치는 교수님도 박사 학위를 몇

갖고 계시지만 세상 나이 70이 넘어서도 계

속 공부하고 계신 까닭이다.

한학기를 마무리해가는 즈음에서 함께

공부하는 두 분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든다

. 한 분은 여성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전

도사님이다. 3년 정도를 함께 서로의 마음

을 나누며 같이 걸어가며 공부하는 것은

귀한 만남이지만, 앞으로도 함께 사역자의

길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주

고 의지할 수 있는 동지들이기 때문이다.

여느 공부와는 달리 상담 공부나 심리 공

부는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 서로를 믿고 자신의 이야기

를 내어놓을 수 있는 신뢰의 관계라는 것

이 우선 큰 힘이 되는 것이다. 

‘왜 이 공부를 해야 하는가?’ 하고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뉴욕에 와서 지내며

많은 것을 느끼며 살고 있다. 기도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이 꼭 있다는 생각이 들었

다. 마음과 몸은 따로이지 않다. 마음이 아

프면 몸이 아파져 오고, 몸이 아프면 마음

이 아파져 온다. 그것은 누구나 겪어서 알

일이다. 그래서 마음 챙김도 중요하고, 몸

챙김도 중요하다.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삶이 버거워 정신 줄을

놓는 이들이 늘고 있다. 우울함이 짙어 져

우울증이 되고 병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뉴욕 땅

에 나를 보내셨을까?’ 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물었다. 내게 맡겨주실 일이 있는 것

이다. 다만, 나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는다. 다

만 맡겨진 일에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이다. 그것이 공부가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선교가 되었든, 봉사가 되

었든 말이다.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묵

묵히 걸어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를 인

도하신 그분의 손길을 알기에 믿고 의지하

며 나아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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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는 세상이 언제는 안 그랬겠습니까

마는, 지금도 우리의 삶은 쉽지 않은 듯합니다.

작년 재작년만 해도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팬

데믹이 제발 종식되기를 바라고 또 많은 분들

이 힘들어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바

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인류가 거의 일상을 찾

은 지금, 이제는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인플

레이로 또 다른 고통을 마주하고 있지요.

이렇게 만만치 않은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이 악물고’버티자, 살아가자 같은 말을 종

종 하실 것입니다. 그게 말로만 끝나지 않고 실

제로도 빈번히 벌어지는 일이라면 믿을 수 있

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이 악

물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생각보다 많은 순간에 ‘무의

식적’으로 이를 악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를 악무는지에 대

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드실 때 우리

는 이를 꽉 물 것입니다. 요즘은 잘 안 드시지만

마른 오징어는 참 맛있는 음식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치과의사가 되고 나서는 전

혀 먹지는 않지만 맛은 가끔 생각이 날 정도니

까요.

오징어 땅콩은 맥주 안주로 사랑받기도 했었

던 조합이기도 한데 이 마른 오징어는 굉장히

질기고 딱딱해서 치아에도 나쁘고 턱관절에도

과부하를 주기 쉽습니다. 

제가 여태껏 본 것들 중에 치아에 가장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간식은 ‘누룽지’입니다

. 오독오독 깨물어 먹으면 그 고소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치아를 곤궁에 빠뜨

리기 쉽습니다. 앞서 언급한 마른 오징어보다

질긴 건 덜하지만 치아에 가해지는 힘은 훨씬

세서 치아를 금 가게 하거나 깨지게 할 수 있지

요.

얼음이나 사탕 등을 먹을 때 깨서 드시는 경

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사탕은 좀 더 딱딱하다

는 문제점이 있으며 얼음은 치아 표면의 온도

를 순식간에 낮추면서 물질의 수축을 야기해서

치아에 실금을 생기게도 더 심하게도 할 수 있

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할 때

힘이 많이 들거나 순간적인 임팩트를 주어야

하는 순간에도 본능적으로 이를 악물게 됩니다

.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거나 특히 야구 혹은 골

프같이 체력 소모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나

순간적인 강한 임팩트를 주어야 하는 경우에

특히 더 심해지지요

현대인의 생활과 떼어 놓을 수 없는 스트레

스 역시 이를 악물게 되는 큰 원인이 됩니다. 저

를 포함한 현대인의 생활은 지속적인 스트레스

를 받고 있지만 속 시원하게 풀어낼 수 있는 여

건이 잘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티 안 나게 몸에 힘이 들

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중 가장 쉽고 티

가 안 나면서도 가볍게 힘을 줄 수 있는 곳이 턱

이고 치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를 악물었을 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에 대해서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조금

씩 언급하였습니다만 가장 1차적으로 받을 수

있는 피해는 치아에 금이 가거나 깨지면서 통

증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역시 앞에서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턱관절 질환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우리 몸의

턱관절은 근육에 붙어 허공에 매달려 있는 턱

뼈가 회전운동과 전방 이동 운동을 병행하며

입을 벌리고 닫게 되는데 유일하게 관절이 이

동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을

한다는 이야기는 균형이 흐트러질 수 있는 가

능성이 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고 과한 힘을 자

꾸 받다 보면 관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디스

크가 빠지는 현상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입을

벌리고 닫을 때 부드럽지 않고 덜그럭 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튕긴다거나, 입이 벌어지는데

제약이 생기는 경우, 벌리고 닫을 때 통증이 발

생하는 경우 등 그 불편함은 생기면 생각보다

심합니다.

임플란트를 치료를 받으신 치아나 신경치료

를 받은 치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각턱’을 유발할 수 있습니

다. 이 ‘사각턱’이 발생하는 건 턱뼈 주위를

지나는 씹기근육(교근)이 점점 발달하면서 커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안의 소중한 자연치아, 힘들게 치료

받은 임플란트 모두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용

하시려면 굳이 딱딱한 음식을 찾아드시고, 힘

들고 운동할 때 이 꽉 무실 필요가 있을까요? 우

리 치아에게 ‘안 해도 될 일’은 안 할 수 있게

해 줍시다.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휴람 의료네

트워크 미소랑치과 강남점 김 성욱원장님

의 도움을 받아 “이를 악물었을 때”에 치

아가 받는 악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자 한다.

“힘든 세상, ‘이 악물고’ 버텼는데…”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
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미소랑치과>

힘든 세상, '이 악물고'
버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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